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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극 대륙붕이 경험한 4번의 빙하기를 밝히다
극지연, 40만 년 동안 남극로스해 해양-생물-빙권 상호연관성 규명

□ 극지연구소는 남극 로스해 대륙붕에서 과거 40만 년의 기록을 복원해내는 

데 성공했다고 밝혔다.

□ 남극의 과거 환경을 복원하는 연구는 이전에도 있었지만, 대륙붕 퇴적물에서 

과거 수십만 년을 찾아낸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.

□ 대륙붕은 퇴적물이 잘 쌓이는 곳이지만, 간빙기에서 빙하기로 넘어갈 때 

빙하가 확장되면서 그 이전에 쌓인 퇴적물을 쓸어버리는 경우가 많다. 

이번 연구지역인 로스해 대륙붕 외곽은 빙하기에도 빙하로 덮이지 않아서 

퇴적 기록이 끊이지 않고 비교적 잘 보존돼 있었다.

□ 로스해 대륙붕의 해양퇴적물에는 빙하기–간빙기를 4차례 겪는 동안 발생한 

빙하의 움직임과 남극바다의 순환 흔적 등이 남아있었다.

□ 복원 결과에 따르면, 빙하기에는 남극대륙 빙하가 확장돼 바다를 덮으면서 

생물의 활동이 위축돼 바다의 생산력*이 줄었고, 바다의 순환도 느리게 

일어났다. 반면, 간빙기에는 빙하가 주춤하면서 바다는 활기를 되찾았고 

생산력도 증가했다.

    * 바다의 생산력: 식물플랑크톤의 1차 생산력 (≒광합성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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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극지연구소와 전북대학교, 뉴질랜드 빅토리아대 공동연구팀은 2015년 

국내유일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로 로스해 대륙붕을 탐사해 해양퇴적물을 

취득한 다음, 퇴적물에 남은 시간에 따른 자성의 변화와 생물사체의 골격을 

분석해 연대를 설정했다.

□ 남극은 전 세계 바다 생산력의 1/3을 차지하고 있으며, 전 지구적인 해수 

순환을 통해 다른 바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. 전 세계 바다를 연구하는 

해양학자들이 현재와 과거 남극의 생물-해양 환경 변화에 주목하는 이유이다.

□ 남극의 아문젠해, 스코시아해 등에서도 수백만 년 전 빙하와 바다 사이의 

상호작용을 규명하기 위한 국제공동해양 시추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.

□ 이번 연구는 극지연구소의 「과거 온난기의 서남극 빙상 후퇴 및 해양 

순환 변화 연구」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, 연구 성과는 7월 1일, 

국제 학술지 Quaternary Science Reviews에 게재되었다.

□ 제1저자인 김성한 극지연구소 선임연구원은 “빙하기와 간빙기를 4번씩 

겪으면서 기록된 정보가 남극과 세계 바다의 미래 모습을 예측하는 데 

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전했다.

붙임1. 남극 로스해 연구지역

붙임2. 남극 로스해의 빙하기-간빙기 해양환경변화 모식도

붙임3. 남극 로스해 현장연구 모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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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1 남극 로스해 연구지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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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2 남극 로스해의 빙하기-간빙기 해양환경변화 모식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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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3 남극 로스해 현장연구 모습


